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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분절의 연조직 변형을 고려한 관성센서신호 기반의 상대위치 추정 칼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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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relative position estimation using a Kalman filter (KF) based on inertial sensors that have been widely used

in various biomechanics-related outdoor applications. In previous studies, the relative position is determined using relative orientation

and predetermined segment-to-joint (S2J) vectors, which are assumed to be constant. However, because body segments are influenced

by soft tissue artifacts (STAs), including the deformation and sliding of the skin over the underlying bone structures, they are not con-

stant, resulting in significant errors during relative position estimation. In this study, relative position estimation was performed using

a KF, where the S2J vectors were adopted as time-varying states. The joint constraint and the variations of the S2J vectors were used

to develop a measurement model of the proposed KF. Accordingly, the covariance matrix corresponding to the variations of the S2J

vectors continuously changed within the ranges of the STA-causing flexion angles.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knee flexion tests

showed that the proposed KF decreased the estimation errors in the longitudinal and lateral directions by 8.86 and 17.89 mm, respec-

tively,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approach based on the application of constant S2J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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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포츠나 생체역학 등의 분야에서 인체의 동작을 공간의 제

약없이 측정하기 위해 관성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이하

IMU)를 통한 모션캡처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3]. 예로 보

행 특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하지의 분절에 IMU를 부착하

여 무릎 또는 발목에 대한 관절각이나 신체 분절간 상대위치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하다 [4-7]. IMU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

으면서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

다. 다만, IMU는 자세나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

으므로, 칼만필터(Kalman filter) 등의 센서 신호 융합 알고리즘

을 통해 센서 신호를 자세나 위치 정보로 추정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8-13].

본 논문의 주제인 신체 분절간 상대위치 추정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정보를 통해 손쉽게 계산될 수 있다: (i) 신체 분절간

상대자세와 (ii) 신체 분절에서 관절중심까지의 위치벡터 (segment-

to-joint center vector, 이하 S2J벡터). 여기서, 신체 분절간 상대

간 상대자세는 각각의 분절에 부착된 IMU가 제공하는 분절자

체의 자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계산 가능하며, S2J벡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자승법 등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 상수

벡터의 형태로 결정된다 [14-17]. 따라서, 고정된 상수의 S2J벡

터를 이용하는 기존의 상대위치 추정기법에서 상대위치 추정은

상대자세 추정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신체 분절에서 관절중심까지의 위치 벡터인 S2J벡터

는 상수가 될 수 없다. 기존 방법에서의 상수 S2J벡터는, 신체

분절을 강체로, 관절 역시 기계식 관절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신체 분절은 완벽한 강체가 아니며, 피부나 근육에 의해

변형이 발생한다. 즉, 피부에 대한 해부학적 신체 분절의 위치

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게 된다. 또한, 분절에 대한 관절중

심의 위치는 동작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를 두고 약간씩 이동하

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신체 변형을 포괄적으로 연조직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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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 tissue artifact)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연조직 변형에 따른

S2J벡터의 변동성은 상대 위치 추정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연조직 변형은 주로 피부에 부착된 마커를 통해 측정이 이뤄

지는 광학식 모션캡처 분야에서 고려되어 왔다. 특히 해부학적

분절에 대한 자세추정을 위해, 연조직 변형을 보상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18-21]. 반면 IMU를 통한 모션캡쳐 분야의 경우,

연조직 변형이 구체적으로 고려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참고문헌 [22]에서는 신체의 S2J 벡터에서 연

조직 변형에 의한 부정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변(time-varying)

벡터로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분절로부터

전파된 관절중심 가속도가 0인 구속조건식을 최적화 기법의 목

적함수로 사용하였다. [22]의 방법은 관절중심이 정적상태인 시

스템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한 한계점을 갖지만, 연조직 변형에

의한 S2J 벡터의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

본 논문은 IMU기반 상대위치 추정에 있어, 기존에 상수로 취

급하던 S2J 벡터를 상태벡터로 설정하여 시변 벡터로 추정하는

칼만필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연조직 변형에 의한 영향을 보

상하여 상대위치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캘리브레

이션을 통해 결정된 상수 벡터를 측정값으로 참조하는 동시에,

인접한 두 분절로부터 전파된 관절중심 가속도의 구속조건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연조직 변형에 의한 변형량을 포함한 S2J

벡터의 추정이 가능하다. 동시에 동작에 따른 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공분산의 전환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안방법의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해, 허벅지와 정강이에 IMU를 부착하여 연조직 변형

이 크게 발생하는 무릎의 자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연조직 변형이 고려되지 않는 상대위치 추정법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2. 연조직 변형을 고려한 상대위치 추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대위치 추정법은 상대자세 추정을 통

해 위치를 결정하는 순차적 추정 방식을 이용한다. 신체 분절간

상대위치의 추정 시 연조직 변형에 의한 추정오차를 감소시키

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자세 추정을 제외한

상대위치 추정에 초점을 둔다.

한 분절 좌표계 i에 대한 다른 한 분절 좌표계 j의 상대위치

는 다음의 식에 의해 결정 가능하다. 

(1)

여기서 와 는 각 분절의 중심에서 관절중심까지의 벡

터이며, 벡터의 좌측 윗첨자는 해당 벡터가 관찰된 시점의 좌표

계를 의미한다. 또한, 는 분절 좌표계 i에 대한 분절 좌표계

j의 상대 자세를 나타내는 회전행렬이다.

흔히 식 (1)에 사용되는 S2J 벡터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미

리 선정된 최적의 상수 벡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신체 분절에서

근육이나 피부 등에 의한 연조직 변형이 발생하므로, 분절에 대

한 관절중심의 실제 위치는 약간씩 변하게 된다. 따라서 S2J 벡

터는 상수가 아닌 시변 벡터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안방법은 상대위치 추정에 필요한 S2J 벡터를 칼만필터를

통하여 시변 벡터로서 추정한다. 그러므로 칼만필터의 상태벡터

를 로 설정한다. 여기서 와 는 이산

시간 t에 대한 각 S2J 벡터이다. 

연조직 변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의 진행에 대한 S2J 벡터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대신, S2J 벡터

는 연조직 변형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시간의 진행에 따

라서 조금씩 변화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전의 추정치를 참조

할 수 있도록 와 에 대한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2)

 (3)

현재와 이전의 추정치는 동일하지 않지만, 이산시간 t－1에서

t로 진행하는 동안의 변화량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연속적인

추정이 이뤄지도록 위의 식을 진행모델로 활용한다.

제안방법은 연조직 변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S2J 벡터를 시변 벡터로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표

류오차의 발생 없이 추정되어야 하며, 연조직 변형에 의한 벡터

의 변화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정 벡터 는 연조직 변형이 고려되지는 않지만, 캘리브

레이션 과정에서 최적화 기법을 통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를

측정값으로 참조하며, 연조직 변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모델링한다.

 (4)

 (5)

여기서 는 연조직 변형에 의해 발생한 S2J 벡터의 변형량이다. 

를 참조하는 동시에 연조직 변형을 포함한 S2J 벡터를 추

정하기 위해, 관절 구속조건식을 활용하였다. 구형 관절로 연결

된 두 분절로부터 관절중심의 가속도는 동일하며, 이에 대한 식

을 구성하기 위해 S2J 벡터가 요구된다. 각 분절에 부착된 센서

의 좌표계가 분절 좌표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관절중

심 가속도에 대한 구속조건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여기서 는 외부가속도, 는 각가속도, 는 각속도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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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는 벡터 의 외적 행렬로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7)

식 (6)에 사용되는 분절의 가속도와 각속도 벡터는 가속도계

와 자이로스코프에서 측정된 신호가 사용되었다. 두 신호는 각

각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8)

 (9)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 벡터, 는 공분산 행렬 를 갖

는 가속도계 신호의 잡음 성분이며, 는 공분산 행렬 를

갖는 자이로스코프 신호의 잡음 성분이다. 가속도계 신호는 중

력가속도 벡터를 포함하지만, 식 (6)에서 좌표계 j의 는 에

의해 로 변환되어 좌표계 i의 중력가속도와 서로 상쇄되므로

사용 가능하다. 

식 (6)의 구속조건식에 추정된 상대자세와 식 (8)과 (9)의 센

서 신호를 대입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전개 가능하다.

(10)

여기서 이며, 와 는 각 분절의 센서 잡

음성분에 의한 오차항으로 다음과 같다. 

(11)

위에서 모델링 된 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공분산 행렬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다른 잡음

성분끼리 곱해지는 경우 서로 연관이 없다고 가정하여 0으로 처

리한다).

 (12)

여기서 는 자이로스코프 신호로부터 구한 각가속도의

잡음 성분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다. 

이를 통해 연조직 변형을 고려하여 와 를 추정하기

위한 칼만필터를 구성 가능하다. 식 (2)와 식 (3)으로부터 도출

된 칼만필터의 진행모델은 다음과 같다.

 (13)

여기서 상태 전이행렬 는 6×6 단위행렬 이며, 는

공분산 행렬 를 갖는 진행 잡음이다. 

식 (4)와 식 (5), 식 (10)으로부터 도출된 칼만필터의 측정모

델은 다음과 같다.

 (14)

여기서 는 측정벡터를, 는 관측행렬을, 는 공분산 행

렬 를 갖는 측정 잡음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과 같다.

 (15)

 (16)

 (17)

식 (13)의 진행잡음 과 식 (17)에서의 S2J 벡터의 변형

량 는 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에 대한 선정이 요

구된다. 여기서 S2J 벡터는 신체의 동작에 따라서 변형 수준이

달라지므로, 동작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흔히 무

릎이나 팔꿈치 등의 신체관절은 굽힘이 커질수록 연조직 변형

의 수준도 증가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제안방법은 에 대한

공분산 행렬 을 굴절각 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가

변 가중치를 설정한다. 다만, 관절의 굽힘 정도가 크지 않은 경

우에 상수 벡터에서의 불확실성 또한 작게 나타나므로 에 대

한 문턱값(threshold value)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문턱값을 넘

는 동작에 대해서만 가중치가 적용된다. 문턱값에 따른 공분산

행렬의 전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8)

여기서 는 에 대한 분산값, 는 가중치, 는 에

대한 문턱값이다. 연조직 변형에 의한 변동성은 각 성분에 따라

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중치 또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

다. S2J 벡터는 길이벡터 방향으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며, 이

에 대한 변동성은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방법에서는

길이방향을 제외한 각각 두 성분의 공분산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3. 검증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대위치 추정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해 허벅지와 정강이를 연결하는 무릎 관절에 대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검증 실험을 위해 3축 가속도계와 3축 자이로스코프를

포함하는 IMU인 MTw(Xsens Technologies B. V., Netherlands)

가 사용되었으며, IMU를 벨크로 밴드를 통해 허벅지와 정강이

의 측면에 부착하였다 (Fig. 1 참조). 여기서IMU는 X축과 Y축

이 분절의 시상면(sagittal plane)을 이루도록 부착하였으며, X축

은 분절의 길이방향, Y축은 진행방향, Z축은 시상면에 수직하

는 횡방향이다. 제안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참조(Reference)

값은 광학식 모션캡쳐 시스템인 OptiTrack Flex13 (Natural Point,

USA)을 통해 측정되었다. 제안 방법에서도, 식 (1)의 상대자세

는 Flex13을 통해 공급하였다. 신체 분절의 중심은 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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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두 시스템의 샘플링률은 100 Hz

로 설정하였다. 

검증실험은 연조직 변형이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는 동작으로

무릎을 최대로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운동상태에 따

른 변형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무릎이 굽혀질 때 1~2초가량 정

적상태를 유지하는 경우(Test 1, 2)와 즉각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Test 3)로 총 3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방법의 연조직 변형

을 고려한 추정성능의 검증을 위해 총 세가지 방법을 비교 분석

하였다. 첫번째 M1은 식 (1)에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결정된 상

수 벡터를 사용한 방법으로, 연조직 변형에 대해 고려되지 않는

경우이다. 두번째 M2와 세번째 M3은 제안 칼만필터에서 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와 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나머지 성분의 가중치는 1이다.

이는 S2J 벡터에서 변동성이 큰 두 성분에 대해 제안방법의 영

향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상대위치 추정을 위한 상대자세는 참조 상대자세를 이용하

였으며, 상수의 S2J 벡터는 광학식 모션캡쳐 기반의 캘리브레

이션을 통해 추정되었다 [14]. 허벅지와 정강이의 좌표계를 각

각 i와 j라고 할 때 허벅지와 정강이로부터 무릎 관절중심까지

의 상수 벡터는 각각 , 

이다. 칼만필터의 진행잡음에 대한 공

분산 행렬은 으로, 에 대한 분산값은 로

설정하였다. 공분산의 전환을 위한 굴절각의 문턱값 은 변

형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60。로 적용하였다. 세

방법의 추정성능은 참조 상대위치에 대한 오차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통해 비교되었다.

4.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상대위치 추정 RMSE를 나타낸다. 상수의 S2J 벡

터를 통해 상대위치를 결정하는 M1의 경우, Test 1과 Test 2에

서 평균 RMSE가 각각 19.10 mm와 18.54 mm로, 약 2 cm가량

의 오차를 보였다. 상대위치는 상대자세와 S2J 벡터를 통해 결

정되며, 이 때 참조 상대자세가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M1

의 오차는 S2J 벡터의 변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안

방법의 목적은 S2J 벡터를 추정함으로써 연조직 변형에 의해 발

생하는 M1의 상대위치 오차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연조직 변형

을 고려한 M2와 M3은 M1의 오차를 감소시켰으며, 두 방법에

대한 오차감소의 경향은 상이하였다. M2는 X축과 Z축에 대한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Y축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M3의 경우 Y축과 Z축에 대해 개선효

과를 보였으나, 매우 큰 수준의 감소효과로 볼 수 없다. 다리를

굽힐 때 정적상태를 유지하는 앞의 두 실험과 달리 동작이 즉

각적으로 반복되는 Test 3의 경우 M1의 RMSE는 13.77 mm로,

Test 1과 Test 2에 비해 작은 오차를 보였다. 이를 통해 연속적

인 움직임에서는 연조직 변형에 의한 변동성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Test 3에서 M2와 M3은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M1에 비해 큰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제안방법은 Test

1과 Test 2와 같이 연조직 변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동작에 대

해서 오차 감소효과를 갖는다.

Fig. 2는 Test 1에 대한 결과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수 벡터를 사용하는 M1은 다리가 최대로 굽혀질

때 상대위치 오차의 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차폭은 X

축에 대해서 약 3 cm, Y축은 약 1 cm, Z축은 약 4~5 cm로, 각

성분에 대해 상이한 오차를 나타냈다. 굴절/신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무릎 관절의 운동에서는, 하지의 시상면에 대한 운동

범위가 넓게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서 추정결과를 보았을 때,

시상면을 이루는 X축과 Y축은 운동범위 대비 오차가 적은 반

면, 시상면에 수직하는 Z축의 오차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S2J 벡터를 추정하는 제안방법 M2와 M3의 결과 그래프에서

다리를 굽힐 때에 발생하는 M1의 상대위치 오차폭이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M2는

기존의 M1에 발생하였던 오차를 전체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특

히 Z축에 대해 가장 현저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다리가 최대로

굽혀진 2초가량의 정적구간에 대해 확인하였을 때, 여전히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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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Table 1. RMSE results of relative positions (mm)

X Y Z Avg

Test1

M1 21.91 8.46 26.95 19.10

M2 11.87 14.06 8.15 11.36

M3 20.69 7.04 13.42 13.72

Test2

M1 21.14 8.23 26.24 18.54

M2 13.45 14.87 9.27 12.53

M3 20.68 7.45 14.06 14.06

Test3

M1 8.27 25.86 7.18 13.77

M2 15.75 20.92 7.24 14.64

M3 8.11 22.63 17.7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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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하지만 참조 상대위치에 비교적 근접한 추정이 이루어

졌다. M2는 S2J 벡터의 Y축 성분 변형량에 대한 공분산을 증

가한 경우로, 다리가 굽혀질수록 상수 벡터의 Y축 성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그로 인하여 측정모델에서의 관절 구속조건

식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구속조건에 의한

보정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S2J 벡터의 Y축 성분에 대

한 보정 과정이 상대위치의 오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방법에서 Z축 성분의 번형량에 대해 공분산을 변화시킨

M3의 경우 M2에 비해 저하된 오차 감소효과를 보였다. X축의

경우 RMSE로 확인할 수 있듯 개선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

며, Z축은 M1의 오차폭을 어느정도 감소시켰지만 M2 대비 성

능 열세를 나타냈다. Y축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M1

과 M2에 비해 향상된 추정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Z축 성분

의 보정 역시 상대위치의 오차 감소에 기여하지만, 상대위치의

Y을 제외한 모든 성분에서 M2에 비해 낮은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연조직 변형에 의한 오차는 S2J 벡터의 Y

축 성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

다. 즉, 연조직 변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Y축 성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체 관절은 3자유도

회전이 발생하는 구형 관절이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위치의 오

차는 모든 축 성분의 변형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2J 벡터의 각 성분에 따른 변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각각 두 성분에 가중치를 적용하였

을 때 두가지 모두 개선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두 성분에 대

한 적합한 가중치의 선정방법에 대해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MU 기반의 신체 분절간 상대위치 추정에서,

연조직 변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방법은 상대자세를 통해 위치를 결정하는 순차적 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사용되는 관절-분절 벡터를 칼만필터를 시

변 벡터로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결정

된 상수 벡터와 함께 관절중심의 가속도에 대한 구속조건식을

측정모델로 활용하였다. 동작에 따라서 연조직 변형 정도가 변

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굴절각에 따른 S2J 벡터 변형량의 공

분산 전환을 적용하였다. 

제안방법의 성능 검증을 위해 허벅지와 정강이에 IMU를 이

용하였으며, 연조직 변형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무릎의 굽힘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조직 변형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

존 방법과 함께 제안방법에서 S2J 벡터의 공분산 전환을 다르

게 적용한 두 가지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조직 변형의 수준이 크게 나타나는 Test 1과 Test 2에서는

기존방법인 M1이 평균 18.82 mm의 오차를 나타냈으며, 제안방

법의 M2와 M3은 각각 11.95 mm와 13.89 mm로 전체적으로 오

차 감소효과를 보였다. S2J 벡터의 Y축 성분에 대해 공분산 전

환을 적용한 M2의 경우, 상대위치의 X축과 Z축에 대해 각각

8.86 mm와 17.89 mm의 오차를 감소하였다. Z축 성분에 공분산

전환을 적용한 M3의 경우, 상대위치의 Y축과 Z축 성분에 대해

1.10 mm와 12.86 mm의 오차 감소효과를 보였다. 전체적인 결

과에 대해서 M2의 성능이 M3에 비해 우세하였으며, 이를 통해

Y축 성분의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더욱 뛰어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굽힘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

Fig. 2. Estimation results of Test 1 from (a) M2 (red) and (b) M3 (green) in comparison to the results from M1 (blue dotted) and the reference

(black d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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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Test 3에서는 M1의 평균 오차가 13.77 mm로, Test 1

과 Test 2에 비해 적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제안방법의 M2

와 M3은 각각 평균 14.64 mm와 16.16 mm로, 오차 감소효과를

크게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속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연조직

변형이 비교적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안방법은 비록 매우 높은 추정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하지

만, S2J 벡터를 추정함으로써 연조직 변형에 대한 고려가 가능

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만, 상대위치에서 연조직 변형은 S2J

벡터의 모든 성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

과이기 때문에, 각 성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어렵다. 하지만

M2와 M3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각 성분의 보정에 대한

결과는 상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성능의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추후에는 모든 성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연조직

변형을 정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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